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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 티어 지역 농장의 기후 변화 영향 대책을 위한 예산 지원 발표 

 

농장 8곳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혹독한 기상 상황을 보다 잘 대비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90,000달러 이상의 지원금 

 

서던 티어 도약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Southern Tier Soar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농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지역 지원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쉴러, 브룸 및 셔냉고 카운티에 위치한 8개 농장이 

기후 복구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 2차 집행분 

390,000여 달러의 혜택을 받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주지사가 출범시킨 이 

프로그램은 농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상이변에 보다 잘 대비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농장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의 예측할 

수 없는 조건과 도전에 맞서 뉴욕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미국을 계속 선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조금은 

보다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회복력 있는 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산업 육성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서던 티어 지역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청사진과 그 우선 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2차 예산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 폐기물 차폐 및 소각, 농장 용수 관리, 토질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프로젝트 부문에 종사하는 영농인들을 대신하여, 주 전역의 6개 지역 

카운티 토양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가 총 

150만여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서던 티어 지역에서 보조금이 수여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쉴러 카운티 토양 수자원 보존 지구(Schuyler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295,200달러 - 이 지구는 낙농가와 협력하여 분료 저장고 및 소각 시스템을 설치해 

농장의 분료 저장고에서 방출되는 메탄 가스량을 크게 줄이고, 수질 문제를 완화하며, 

관계 시설로써 깨끗한 빗물/용설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합니다. 

 

브룸 카운티 토양 수자원 보존 지구(Broome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28,775달러 – 이 지구는 농장 3곳과 협력하여 토양 건강 증진, 침식 감소 및 토양 유기물 

증가를 위해 작물 피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셔냉고 카운티 토양 수자원 보존 지구(Chenango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67,716달러 - 이 지구는 4개 농장과 협력하여 3년간 1,015에이커의 용지에 피복 작물을 

심어 홍수 및 가뭄 기간 동안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식을 줄이며 토양 유기물을 

증가시키고, 농장의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지원금이 수여된 프로젝트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토양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수여된 프로젝트 두 개 또한, 지난 여름 

발생한 심한 가뭄 이후, 가뭄 및 홍수 기간이 농작물 및 가축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작물 피복 시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복구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환경 보호 기금(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Cuomo 주지사의 기회 부여 의제(Opportunity 

Agenda)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4월 지구 보호 주간(Earth Week) 동안, 

주지사는 5개 지역 농가의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1차 

집행분으로 140만 달러가 수여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개 프로젝트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수질 및 토질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농업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의 농장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작물 손실과 비용 증가를 가져온 전례 없는 가뭄을 목도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우리 주변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면서 훨씬 빈번해진 가뭄과 홍수를 보다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영농인들은 작년의 치명적인 가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여전히 그 영향으로부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영농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혹독한 기상 조건에 대비하여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Bill Magee 뉴욕주 하원 농업 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농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계속 적응해 

감에 따라,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는 뉴욕의 영농인들은 기후 복구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홍수 및 가뭄과 같은 혹독한 기상 조건의 악영향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le Stein 뉴욕주 토양 수자원 보호 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복구 농업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program)은 뉴욕의 농민들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은 

엄청난 폭풍우에서 심한 가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상이변 기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와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고 토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를 이을 세대를 위해 농장들이 환경을 보존, 보호 및 증진하도록 

돕는 데 있어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David Fisher 뉴욕주 농업부(New York Farm Bureau)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오랫동안 대자연의 움직임에 대처해 왔지만, 최근 수년 간의 기상 조건은 

대응하기 매우 힘들고 혹독했습니다. 기후 복구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은 뉴욕의 농장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습하고 건조한 환경 모두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쉴러 카운티 토양 수자원 지구(Schuyler County Soil and Water District) 관리자 Jerry 

Verrig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복구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독특한 예방 방식은 국가 

최고의 산업분야 중 하나인 농업 분야에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복원력,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라는 형식으로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지역의 고강도 단기 폭풍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우리 

커뮤니티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 지역의 종합적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티(Johnson City), 코닝(Corning)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부흥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사업(Southern Tier Soaring)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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